
[보도자료] 쿠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
원 위한 MOU 체결
2025. 4. 24.

(왼쪽부터) 전경수 쿠팡 전무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속성장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5월 1일부터 착한상점 내 기획전 운영�약 230개 업체 참여

2025. 04. 24. 서울 – 쿠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소진공 대전 본사에서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전경수 쿠팡 전무와 박성효 소진공 이사
장, 안태용 소진공 부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상생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성장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쿠팡 ‘착한상점’ 내 소상공인
운영 지원 ▲온라인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사업 및 성과 홍보 ▲기타 상생지원을 위한 협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MOU 체결 이후 첫 번째 후속 사업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쿠팡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착한상
점’ 기획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에는 약 23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해, 쿠팡의 전용 상생기획관인 ‘착한상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우수 상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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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상점’은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마케팅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쿠팡 내 별도로 개설된 상생 전문관이다. 쿠팡은 ‘착
한상점’을 통해 다양한 중소상공인 기획전을 한 화면에 모아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비스 메인 화면에 고정 배치해
노출을 극대화하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쿠팡 착한상점은 직접적인 매출증가에 이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 특별전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분들
에게도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단과 쿠팡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
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수 쿠팡 전무는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쿠팡은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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